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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미디어 활용 증

가, 질병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환자 권리의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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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 간의 관계분석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arget advocacy, work value, and person-centered care

송지아*, 오재우**

Ji Ah Song*, Jae Woo Oh**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호대

학생을 위한 근본이념 향상을 교육자료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

터 7월31일까지이었다. D시와 S시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본 연구에 참여 동의한 간호대학생 172명의 설문지

가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대상자 옹호 및 직업 가치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3.5%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실천 간호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

서는 간호사로서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직업 가치관 형성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개발 및

간호의 근본이념인 대상자 옹호 인식 향샹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 인간중심돌봄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rget advocacy, work values, and person-centered care 
among nursing students, and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to 
improve fundamental ideology for nursing student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uly 1 to July 31, 
2023. The questionnaires of 172 nursing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universities located in cities D and S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fluential 
factors on nursing students' person-centered care were target advocacy and work values,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23.5%.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nursing students' competence in 
person-centered ca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extent of their work values as nurses, compare and develop 
programs for the formation of positive work values, and improve their awareness of target advocacy, which is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nursing.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erson-centered care, Target advocacy, Work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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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다[1]. 환자의 권리 주장과 알 권

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간호사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 옹호간호

(Nursing advocacy)는 간호사와 대상자의 긍정적 관계

에서 발생하는 행위로서, 불리하고 약자 입장에 있는 간

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간호사가

수행하는 활동이다[2]. 최근의 옹호 간호는 취약한 개인

및 지역사회의 최적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 정책에 관여

하는 것으로도 정의되며[3], 환자뿐 아니라 사회정의, 정

책 옹호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개념이 부각되면서 옹호

간호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옹호간

호는 환자의 치료 중 인권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과잉

수가 등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요구 충족을 위한 정보

제공, 직접중재, 대변과 같은 간호사의 간호를 통해 환

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이 향상

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5]. 또한 간호사는

실무에 대한 확신감을 갖게 되어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6]. 간

호사와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옹호간호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간

호의 근본이념인 인간중심돌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중심돌봄이란 환자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환자들 개인의 가치와 능력을 존중하고 자율성, 자

존감, 독립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인식과 실천을

뜻한다[7,8]. 인간중심돌봄은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사회적인 총체적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9], 낙상

사고 감소, 사망률 감소, 응급 상황 감소, 투약오류 감소,

감염률 감소 등 환자 안전에 대한 개선 및 일상생활능력

의 손실 발생률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또한, 인간중심돌봄은 환자와 종사자 간의 친밀한 관계

를 형성하여 치료과정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상호 협력을 촉진하게 됨으로써[11],

환자의 돌봄의 질을 향상 시키고 환자안전을 개선시킨

다고 강조하고 있다[12]. 이러한 대상자 옹호 및 인간중

심돌봄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취약한 대

상자를 위한 간호사의 중요한 자세 및 활동으로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도 필수적인 의료인의 요소라

고 할 수 있다[2]. 하지만, 최근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

하고 비교적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의

과정 없이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늘고 있으며

[13], 자기 자신 및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전공을

선택하여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진로 불만족, 단기 이

직, 조기 퇴사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14]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간호대학생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직업선택을

하고, 선택한 직업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자신이 생각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진로목표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15].

즉 직업가치는 직업과 진로에 대한 가치로써 [16] 특

정 직무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한 개인이 일에 대해 가

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이며 개인의 삶과 진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7]. 직업가치가 개인의

직업과 관련된 만족이나 안녕감의 요인인 점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이 간호 전문직에 대해 인식하는 가치는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근본이념인 대상자 옹호간호 및

인간중심 돌봄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나 이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간호학의 최

근 추세가 인간중심돌봄을 어떻게 구현하고 유지 가능

하게 할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18] 우

리나라는 아직 인간중심돌봄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

정이고 인간중심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정책 노

력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19].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

호대학생이 인지하는 대상자 옹호간호, 직업가치 및 인

간중심돌봄 간의 관계 및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의 근본이념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지

각한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가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

겠다고 동의한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2, pp.287-295, March 31,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89 -

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예측 요인의 수 9개,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50, 검정력 .95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66명이었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83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대상자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의 응

답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2부를 본 연

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 옹호

Bu와 Wu[6]가 대상자 옹호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한 간호사의 대상자 옹호 태도 측정 도구를 Kim과

Lee(2021)가 번역 후 수정 보완한 도구[16]로 측정하였

다. 이 도구는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율성 보호(Safeguarding patients’ autonomy) 28문항,

대상자 편에서 행동(Acting on behalf of patients) 17문

항, 사회정의 옹호(Championing social justice i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19문항 총 6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6점으로, 총

점수는 최저 64점에서 최고 384점이고, 점수가 높을수

록 옹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

도 Cronbach’s α는 .97, 선행 연구[16]에서 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7

(자율성 보호 .94, 대상자 편에서 행동 .95, 사회정의 옹

호 .94)으로 나타났다.

2) 직업가치

직업의 가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이현림

(1991)이 번역한 Super(1970)의 일의 가치 검사(Work

Valuc Invcntory : WVI)를 사용하였다. 직업의 가치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와 일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8개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직업가치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은주(2005)의 연구에서 α는 .95로 나타났다. 정은주

(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3) 인간중심돌봄

본 연구에서 인간중심 돌봄은 Edvardsson 등 (2010)

이 개발한 장기 요양 노인 을 간호하는 직원의 인간중

심돌봄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P-CAT)를 탁영란 등(2015)이 한국

어판으로 수정·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3문항으로 개별화된 돌

봄 7문항, 조직적 및 환경적 지지 6문항의 2개의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부정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돌

봄의 실천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탁영란 등(2015)의 연

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으며[7],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전 연구 진행에 관해 K대학 기관 생명윤

리 심의위원회의 승인(KYU 2023-04-033-002)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D시와 S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방문하여 해당 학과장에

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후 학

과 게시판에 허락된 기간 동안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였

다. 설문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자료의 익명성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자발

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후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

다.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아울러

중도 철회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을 안내하였다. 설

문지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은 20분이었으며, 연

구 참여자에게는 2000원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하였

고, 대상자를 코드화하여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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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옹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은 t-test

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대상자 옹호, 직업 가

치 및 인간중심돌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16세이었으며, 여성 140

명(81.4%), 남성 32명(18.6%)로 나타났다. 학년은 2

학년이 82명(47.7%)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 52명

(30.2%), 3학년 38명(22.1%)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는 대상자가 101명(58.7%)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

선택 이유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학생이 74명(43.0%), 취업률 52명(30.2%),

부모님의 권유 35명(20.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에 대해 만족하는 대상자는 98명(57.0%)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보통 61명(35.5%), 불만족

13명(7.6%)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대부분인 152명

(88.4%)은 졸업 후 종합병원 급 이상 병원에 취업

을 희망하였다<Table1>.

2.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

심돌봄의 정도

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 점수는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

옹호는 6점 만점에 4.93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항목

중 사회정의 옹호가 4.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상자

편에서 행동 4.93점, 대상자의 자율성 보호 4.89점 순으

로 나타났다. 직업 가치는 5점 만점에 4.22점으로 나타

났으며, 인간중심돌봄은 6점 만점에 3.41점 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2)
Characteri
stics

Categories
Mean ± SD
or n (%)

Age
(years)

23.16±6.37

Gender
Male
Female

32(18.6)
140(81.4)

Grade
2
3
4

82(47.7)
38(22.1)
52(30.2)

Religion
Yes
No

71(41.3)
101(58.7)

Major
selection

Parental encouragement
Want to be a nurse
Got a good job
Others

35(20.3)
74(43.0)
52(30.2)
11(6.4)

Major
satisfaction

Unsatisfied
Moderate
Satisfaction

13(7.6)
61(35.5)
98(57.0)

Hopeful
careers

University hospital
General hospital
Others

80(46.5)
72(41.9)
20(11.6)

3.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

심돌봄간의 관계

본 연구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간중

심돌봄은 대상자 옹호 하위 변수인 대상자의 자율성 보

호, 대상자 편에서 행동, 사회정의 옹호에서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업 가치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 가치는 대상자 옹호

하위 변수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표 2.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심
돌봄의 정도
Table 2. Perception of target advocacy, work value, and
person-centered care of participants

(N=172)

Variables Range Mean±SD

Target advocacy
Safeguarding patients’ autonomy
Acting on behalf of patients
Championing social justice

1-6
4.93±0.59
4.89±0.61
4.93±0.73
4.98±0.64

Work value 1-5 4.22±0.60
Person-centered care 1-5 3.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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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가 인간중

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

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2.231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적

이었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1.000~1.374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위

험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4>. 자료

분석 결과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하게 나온 학년을 더미

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

의하게 나온 대상자 옹호 하위 변수인 대상자의 자율성

보호, 대상자 편에서 행동, 사회정의 옹호와 대상자 취

약성, 직업 가치를 독립변수로 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업 가치(β=.337), 대상자 편에서

행동 순(β=.226)으로 나타났다. 직업 가치가 인간중심돌

봄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0.2%이며, 대상자 편에서 행

동이 추가되어 전체 설명력은 23.5%으로 나타났다. 직

업 가치(B=.223)와 대상자 편에서 행동(B=.124)의 점수

가 높을 수록 인간중심돌봄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의 최근 추세가 인간중심돌봄을 어

떻게 구현하고 유지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18]. 이에 예비 간호사인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대상자 옹

호간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 간의 관계 및 인간

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의 근본이념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

발에 기초자료 제공의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대상자 옹호는 6점 만점에 4.93

점으로 보통이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 옹호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

이나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 Lee(2021)의

연구 결과 4.64점[20] 및 Kim & Choi(2023)의 연구결과

인 4.72점[21]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로서 간호학과 재

학중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인간의 기본권 및 생명의 존

엄성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간호의 근본이념에 대한 지

속적인 학습에 의한 영향이라 생각된다. 또한 간호의

철학적 바탕인 대상자 옹호는 점차 이론적 개념에서 벗

어나 실천적인 간호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22]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학

과 차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표 4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가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erson-centered care

(N=172)

Variable B SE β t p VIF

Constant 1.848 .214

Work
value .223 .052 .337 4.270 <.001 1.374

Person-
centered
care

.124 .043 .226 2.862 .005 1.374

R²=.244, Adj.R²=.235, F=26.923, p<.001

표 3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심돌봄
간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s among target advocacy, work value, and
person-centered care

(N=172)

Variables

Target advocacy

Work
value

Person-
centered

care

Safeguardi
ng

patients’
autonomy

Acting
on

behalf of
patients

Champi
oning
social
justice

Safeguardin
g patients’
autonomy

1

Acting on
behalf of
patients

.731**
(<.001) 1

Championing
social justice

.714**
(<.001)

.788**
(<.001) 1

Work value .544*
(<.001)

.516**
(<.001)

.620**
(<.001) 1

Person-
c e n t e r e d
care

.391**
(<.001)

.419**
(<.001)

.344**
(<.001)

.423**
(<.001)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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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직업 가치는 5점 만점에 4.22

점으로 간호사에 대한 직업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승호

(2021)의 연구결과인 4.19점[23]과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가치관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

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24]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경우 간호학과 선택의 이유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수와 전공만족도가 높다

고 응답한 대상자의 수가가 많아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 인식 향상

을 위해서는 전공만족도 향상을 통해 긍정적인 직업가

치관 형성을 위한 방안 및 입학시부터 간호학과 선택동

기를 확인하고 선택동기에 따른 직업가치관 향샹을 위

한 방안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중심돌봄은 6점 만점에 3.41점으로 보통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룰 사용한 연구결과는 아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살펴본 오재우와 김미란[25]의 연구결과인 평균

평점 3.06(44.6)과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간호

사를 대상으로 살펴본 스페인 평균 47점[26] 및 스웨덴

평균 48.8점[27]으로 션행연구보다 본 연구결과의 경우

인간중심 돌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기는 하지만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인간중심돌봄 평

균 점수가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의 기본 철학인 인간중심

돌봄에 대한 자세 및 인식을 함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인간중심돌봄은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중심돌봄,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나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직업가치관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이숙연[28]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인간중심돌봄이란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

하고 존중하며 독립성, 자율성,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의 인식과 실천을 포함한 총체적인

돌봄을 의미하는데[8] 이러한 인간중심돌봄은 환자에겐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어 간호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Morgan

& Yodedr[9]은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간중심돌봄은 환

자와 간호사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환자가 중심인

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간호사의 상호협력을 촉

진시켜주며[11] 그 결과 인간중심돌봄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돌봄의 질과 대상자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대상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하였

다[9]. McCormack과 McCance[29]의 인간중심돌봄 이

론에는 간호사의 특성에 중점을 둔 전제조건인 간호사

의 전문적 역량이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요인을 말하

는데 이러한 요인은 간호사로서 가지는 직업가치와 관

련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생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대상

자 옹호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긍정적인 직업가치관 형

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업 가치(β=.337), 대상자 편에서 행동 순(β=.226)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3.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

중심돌봄 영향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

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인간중심돌봄이란

돌봄을 받는 개인이 존중되고 개별화되며, 건강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치료적 관계를 통해 선

택권을 가지는 총체적 접근 방식으로[9], 인간중심돌봄

의 속성은 ‘전체론적, 개별화, 존중 및 권한 부여’[9]이

므로 간호사는 대상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인 인간은 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 측면을 가진 전체론적 존재이고[30], 돌

봄이 제도적 기준이나 일상이 아닌 환자의 개인적 필요

와 선호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31], 개인은 자신의 돌

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32]는 강조하면서 인간중심돌봄 간

호를 위해서는 대상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간호사 역시 직업가치관이 중요시 되는 직

업으로서 Kalleberg[33]는 직업 가치관을 개인이 자신

의 직업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라고 하였으며, 임언 외

[24]는 직업가치관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생활을 하

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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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이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직

업가치관은 인간중심돌봄 간호 실천을 위한 중요한 요

소임을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

심돌봄신천 간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로

서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직

업가치관 형성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개발 및 간호의

근본이념인 대상자 옹호 인식 향샹을 위한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

상자 옹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심돌봄간의 관계를 분석

학고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가 간호대학생의 인간중

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가 인간중심돌봄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간호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대상자옹호

및 직업가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ㅣ.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옹호자로서의 인식향상 및 역할

증진을 위해 대상자 옹호를 위한 임상사례 기반 시뮬레

레이션 실습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간호사로서의 직업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해 간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호협회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실습 과정에서 간호사에 대

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병원과 학과차원에서의 전략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심돌봄과의 미흡한 상

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영향요인이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일부지역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대상

과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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